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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캐캐나나다다총총리리환환영영사사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이 주관 하는 한국과의 첫 

번째 캐나다 여성 기업인 컨퍼런스(First Canadian Women-only Business 

Mission)에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G7,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다양한 국제기구와 채널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컨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 확대와 함께 여성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균형 있고 공평한 성장은 

이러한 여성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다해주신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이번 행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캐캐나나다다 총총리리 환환영영사사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이 주관 하는 한국과의 첫

번째 캐나다 여성 기업인 컨퍼런스(First Canadian Women-only Business

Mission)에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와한국은 G7,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을비롯한다양한국제기구와채널을통해여러분야에서협력하고
있습니다.금번 컨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 확대와 함께 여성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모두를 위한 균형 있고 공평한 성장은

이러한 여성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다해주신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이번 행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캐캐나나다다총총리리환환영영사사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이 주관 하는 한국과의 첫

번째 캐나다 여성 기업인 컨퍼런스(First Canadian Women-only Business

Mission)에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와한국은 G7,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을비롯한다양한국제기구와채널을통해여러분야에서협력하고
있습니다.금번 컨퍼런스와 같은 소통의 장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 확대와 함께 여성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모두를 위한 균형 있고 공평한 성장은

이러한 여성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다해주신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이번 행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최초로 개최되는 한국과 캐나다 여성 기업가 경제사절단간의	
행사를 주관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나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한.	결정과 노력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저 또한 참가자의 일원으로 행사 개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성기업가들에게는 헬스테크,	농업테크,	
에듀테그,	생명공학과 같은	STEM	분야의 전문성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금번 행사 또한 정부의 여성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
(Government	of	Canada’s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을 통해 지원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투자는 수천 명의 여성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캐나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양국의 파트너쉽과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이며 캐나다는 포괄적이면서도 룰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이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준	APFC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에게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 기간 중 여러분	
모두와 온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MARY NG 전 장관, P.C., M.P.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여성 리더들에게,	캐나다 최초의	對	한국	
여성 경제사절단(Canada’s	First	Virtual	Canadian	Women-
only	Business	Mission	to	South	Korea)을 조직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을 대표해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가들의 만남이	
아시아 시장에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성평등에 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의 여성이 진일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사절단은 뛰어난 리더십과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20명의 유망한 여성 기업인들은	
비즈니스와	STEM	분야에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분들이며,	이들의	
노하우는 양국의 여성 리더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선보이는 헬스 케어와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은 한국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수요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캐나다 상호 간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을 맺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의	
관문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비즈니스 분야 이외에 학계와 공공 분야에서도 연결	
고리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기업의 성 다양성 확대,	STEM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어지며,	한국과 캐나다 기업들 간의	B2B	매칭도	
진행됩니다.	

저 또한 이번 행사의 의장이자 기업가로서 양일간의 행사에 즐겁게	
참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PFC)의	
Christine	Nakamura	부이사장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양국의 여성 리더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캐나다 정부와 양국의 모든 파트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윤송이 박사 
캐나다 최초의 對한국 여성 경제사절단 의장



캐나다 최초의 대한국 여성 기업가 경제사절단의 가상 행사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매칭과 정책 토론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참석자	
전원이 기술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하고 추후에도 한국인과 캐나다인에게 도움이 될 합의와	
협력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수년간 아시아에서 입지를 넓혀왔지만,	여성	
기업가의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러한 동향이 변하고 있으며 캐나다 여성	
기업가의 회사가 새로운 시장으로 다각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혁신,	
기술,	협업을 중시하는 개방적이고 성숙한 경제 국가인 한국은	
캐나다 여성 기업가의 기업에 이상적인 파트너이며,	본 사절단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입증해 줍니다.					

본 사절단 행사를 위해 캐나다 전역에서 엄선된 여성 대표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야심 있고 영감을 주는	
비전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재단과 토론토 사무소의	
부사장 크리스틴 나카무라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PIERRE PETTIGREW 전 장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이사회 의장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APF	Canada)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진행하는 성 기반 비즈니스 미션인 제1회	Canadian	Women-
only	Virtual	Busines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을 재단을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 및 여성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 재단은 캐나다 여성 기업인,	특히 초소형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가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장을 대상 시장에 포함하여 시장을 다양화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특별한 미션은 토론토 지사의 부회장인	Christine	
Nakamura의 지휘 아래 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캐나다	
정부의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s	Ecosystem	Fund	
지원을 받는 네 개의 아시아 미션 중 첫 번째 미션입니다.		

캐나다가 지난	2015년에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유일하게 체결한	
쌍방 자유 무역 협정인 캐나다-대한민국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성숙한 무역 관계를 맺은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페미니스트 어젠더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은 양 국가에 모두 유익한 사회적 및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신장은	
여성을 위해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비즈니스에도 매우 이롭게	
작용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이 미션의 의장을 맡아
주신 윤송이 대표님과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민간 부문 후원자 및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야심 차고 고무적인 이 프로젝트의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후원자,	파트너 및 협력자 여러분들의 팀워크와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미션의 긍정적인 결과를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인사말 
STEWART BECK
회장 및 CEO,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캐나다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여성 경영인 비즈니스 미션
(Women-Only	Business	Mission)”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와 한국 양국의 여성과 여성 경영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높은 나라	
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갖추고 적합한 한국 내 파트너를 둔 캐나다	
기업이라면 한국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6위 수출 대상국이며 올해	1월	1일로	5주년을	
맞이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 양국의 무역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무역상무관(Trade	
Commissioner	서비스,	TCS)”은 캐나다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한국 내	TCS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TCS가 캐나다	
기업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성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으며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1980년	46%에서	
2018년	58%로 상승).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휴직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고 아동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늘렸으며 고용 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이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양성 평등 확대를 위해	10개 경제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2018년	34.6%)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여성	
10명 중	4명은 공식 경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에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캐나다	TCS는	“비즈니스 위민 인 트레이드(Business	Women	
in	Trade,	BWIT)”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성 경영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여성 경영	

인사말 
HIS EXCELLENCY 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5년간	1,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CanExport	SME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성	
경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CS는 또한 다양한 여성	
경영 기업 대표단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또한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양성 평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
성평등 서약(Gender	pledge)”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비즈니스
미션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양국 간 무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양성 평등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최초의	對한국 여성 무역사절단이 온라인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좋은 행사를	
기획해 준 아태재단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은 한-캐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중요한	
해입니다.	우선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유일한 양자	
무역협정인 한-캐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월	1일부로 발효	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20년은	6•25전쟁 발발	70돌을 맞이하는 해로	3대	
UN	참전국인 캐나다의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희생과 노고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에 토대가 된 바,	2020년은 한-캐 양국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캐나다 여성 경제인 리더들의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의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한-캐 경제 협력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 첫 단추를 잘 꿰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다변화 전략을 핵심 통상정책 중 하나로	
채택하고 아시아 시장과의 교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 시장은 더 넓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1인당 해산물 소비	1위,	철강 소비	1위,	모바일 게임시간	1
위 등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처입니다.	또한 한국은	
Bloomberg가 선정한 혁신국가 순위에서	2019년까지	6년 연속	1
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쉬운 나라 순위에서도 세계	5
위를 기록한 바,	우수하고 근면한 인재들도 풍부하여 해외기업들이	
투자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인분들이 금번 행사를 통해 섬세한 시각과 사업 마인드를	
통해 양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기대하며,	캐나다 여성 무역사절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사말 
장경룡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의제



캐나다시간 EST 
2020년  

11월 3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4일
행사 발표자/참석자 발표자직함 온라인상 

위치

19:00 09:00 행사 배경과 내용 소개 Christine	NAKAMURA	 APF	Canada부회장 메인스테이지		
Main	Stage	

19:05 09:05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의 특별 영상 메세지 메인스테이지

19:08 09:08 환영사 Pierre	PETTIGREW	전장관 APF	Canada	의장 메인스테이지

19:13 09:13 Ng 장관소개 Janice	FUKAKUSA 사절단 부의장 겸 라이어슨	
대학교 총장 메인스테이지

19:16 09:16 중소기업 여성 기업가 지원: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 Mary	NG	장관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메인스테이지

19:21 09:21 윤송이 박사 소개 Christine	NAKAMURA APF	Canada부회장 메인스테이지

19:23 - 
19:30

09:23 - 
09:30

한국의 
여성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투자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겸	NCSOFT	홀딩스	CEO 메인스테이지

19:40 09:40 

여성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Q&A 포함)

Mary	NG	장관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메인스테이지
Vicki	SAUNDERS SheEO	창립자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 겸NCSOFT	홀딩스	CEO

사회자:	Tanya	VAN	BIESEN Global	Corporate	Engagement,	Catalyst	수석	
부사장

20:45 - 
21:15

10:45 - 
11:15 짧은 만남의 시간과 네트워킹 참석자 전원

참석자들에게	3분간의	1대1	만남의 시간 배정.	
이틀간 가능하지만,	이 시간대에 참여를 권장함.	
통역없음.

네트워킹
Networking

첫째 날 의제

10분 휴식 

양국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21:15 - 
22:15 – 캐나다 NG 장관과 캐나다 기업 등과의

원탁회의 캐나다 참석자



캐나다시간 EST 
2020년  

11월 4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5일
행사 발표자/참석자 발표자직함 온라인상 

위치

19:00 09:00 행사 안내 Christine	NAKAMURA	 APF	캐나다 부회장 메인스테이지

19:02 09:02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의 특별 영상 메세지 메인스테이지

19:05 09:05 환영사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 겸	NCSOFT	홀딩스	CEO 메인스테이지

19:08 09:08 인사말 Mary	NG	장관 캐나다 소기업 및 수출진흥	
통상부 장관 메인스테이지

19:10 09:10 회사 소개 MC	 메인스테이지

19:12 09:12 캐나다 사절단 홍보 세션 1 1~6번 사절단 Panthera	Dental,	Rehabtronics,	CABHI,	
Alinker,	SterileCare	Inc.,	ThinkTank	 메인스테이지

19:32 09:32 회사소개 MC	 메인스테이지

19:34 09:34 홍보세션 2 7~12번 사절단
Satya	Organics,	Herbaland	Naturals,	Inc.,	
WeavAir,	Think	Dirty	Inc.,	Squiggle	Park,	
Xesto	

메인스테이지

19:54 - 
20:00

09:54 - 
10:00 코멘트 Christine	NAKAMURA	 APF	캐나다 부회장 메인스테이지

20:05 10:05 회사소개 MC	 메인스테이지

20:07 10:07 홍보세션 3 13~18번 사절단 Awake	Labs,	Key2Access,	GenerationsE,		
Braze	Mobility,	Amorchem,	Nimble	Science 메인스테이지

20:27 10:27 회사소개 MC	 메인스테이지

20:29 10:29 홍보세션 4 19~26번단원
LPR	Global,	North	Water,	Linggo,	
VentureKids,	Global	Public	Affairs,	
Mermaid	Fare	

메인스테이지

20:57 10:57 마무리 발언 Christine	NAKAMURA	 APF	캐나다 부회장 메인스테이지

21:00 - 
21:30

11:00 - 
11:30 전시장 사절단 전원 해당 가상 부스로	

이동 전시장

둘째 날 안건

5분 휴식 

캐나다 혁신 사례 소개



발표자/참석자



Janice	Fukakusa는 라이어슨대학교 총장 및 법인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캐나다 로열뱅크(RBC)
의 전 최고 행정책임자 및 최고 재무관리자로	31

년간의 탁월한 경력을 쌓은 후	2017년	1월에 은퇴하였습니다.		

Fukakusa	총장은 현재	Brookfield	자산관리 회사,	Cineplex,	
Loblaw	등의 기업 및 비영리 조직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Princess	Margaret	암 재단 의장,	캐나다 인프라 은행 전 취임	
의장,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의 아시아 사업 리더 자문위원회
(ABLAC)의 회원입니다.		

2007년에는 캐나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American	Banker지가 주최하는	
금융 부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인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Financial	Executives	
Canada,	Pwc	및	Robert	Half로부터 캐나다 올해의	CFO
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YWCA의 올해의 탁월한 여성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RBC에 합류하기 전	Fukakusa	총장은	PricewaterhouseCoopers	
LLP에서 근무하면서 공인회계사 및 공인 비즈니스 감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온타리오 공인회계사협회 선임	
연구원(FCPA)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	요크대학교 슐릭 경영대학권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요크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ANICE FUKAKUSA   
사절단 부의장 겸 라이어슨 대학교 총장

전기

Stewart	Beck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
의 회장 겸	CEO입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에	
합류하기 전 부탄 및 네팔,	인도의 캐나다 고등	

판무관을 지냈습니다.	1982년 캐나다 대외통상부(현	Global	
Affairs	Canada)에 합류하여 미국 대만,	중국 등 해외에서	
근무했습니다.	오타와에서는 북아시아국 국장,	고위 경영진 및 순회	
업무부 사무총장,	국제 사업 개발,	투자 및 혁신 부차관 등 정부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총영사를 지냈으며	
인도에 발령 나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직을 역임했습니다.		

STEWART BECK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회장 겸 CEO 



Pierre	Pettigrew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년간의 리더십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Deloitte	

Canada의 국제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캐나다-
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특사로 활동했으며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 간 국제	
통상 분쟁을 정기적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 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무역과 다자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한 바 있습니다.	1996년	3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10년간 외교부 장관,	국제통상부 장관,	
국제협력부 장관 등 많은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통치의 기술에 관한	The	New	Polictics	of	Confidence(새로운	
신뢰의 정치)의 저자입니다.			

PIERRE PETTIGREW 전 장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이사회 의장 겸	
DELOITTE	CANADA	국제 상임 고문		

Christine	Nakamura는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토론토 지사의 부회장입니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 이민부와 법무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외교통상개발부 등 캐나다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해외 근무를 수행했으며	
토론토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토론토 소재	Japanese	Canadian	Culture	Centre	
Foundation의 이사회 임원이자	Japan	Earthquake	Relief	
Fund의 부회장,	Operation	Smile	Canada의 이사회 임원,	
그리고	Prince	Takamado	Japan	Canada	Memorial	Fund의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CHRISTINE NAKAMURA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토론토 지사 부회장



Tanya	van	Biesen은 직장 포용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진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Catalyst의 글로벌 기업 참여부 상무입니다.	이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Catalyst의 사업 성장을 이끌어내고 후원자,	
기업 파트너,	전문 조직,	CEO,	고위 지도자 및 이해 관계자와	
더불어 단체의 사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의 고위층 헤드헌팅 부문에서의 깊은 경험으로	
인정받은 리더이자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이십 년 이상의	
기업 리더십과 다양성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Spencer	Stewart의 금융 서비스 팀을 공동으로 이끌었으며	
캐나다 이사회 실무팀의 핵심 멤버로서 이사회 및	CEO,	일반	
경영 수준에서 헤드헌팅 과제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캐나다 다양성 팀을 주도하여 헤드헌팅 과정 전체에서 최고	
다양성 책임자와 다양한 출신의 후보자를 배치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력하는 글로벌 회원 단체이자 여성 기업 이사 커뮤니티인	
WomenCorporateDirectos	재단의 토론토 지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역 회의실에서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연설자로 인기가 많은	van	
Biesen씨는 리더십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기고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토론토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퀸즈대학교에서 상과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TANYA VAN BIESEN 
Global Corporate Engagement, Catalyst 수석 부사장

Vicki	Saunders는 기업가,	수상 경력이 화려한	
멘토,	차세대 변화 유발자를 위한 고문이며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는 대변자입니다.	

SheEO의 창립자이고 여성 기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adical	generosity(급진적 관대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Vicki	Saunders는 유럽 및 토론토,	실리콘 밸리에서 벤처 사업을	
공동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2020년도	UBS	Global	Visionary	
상,	2020년도	YWCA	올해의 탁월한 여성상,	토론토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19년도 올해의 비즈니스 리더 상,	2018년도 스타트업	
캐나다 기업가 정신 프로모션 상을 수여 받았으며,	2001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내일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VICKI SAUNDERS 
SHEEO 창립자  



윤송이 박사는 세계적인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의	
사장(최고전략책임,	CSO)이자 북미법인(NCWEST)	최고경영자로써	
현재 엔씨의 글로벌 사업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1996년 카이스트
(KAIST)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	대학원에서 컴퓨터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문가로써 한국 최대통신기업인	SK
텔레콤에서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CI)’	부문장을 맡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개인맞춤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바 있으며,	
엔씨소프트에 합류한 후엔	‘NCSOFT	AI	Center(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주도하여	AI와 머신러닝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경영에 접목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엔씨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지장애로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
(UNHCR)와 난민 고등교육지원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목할 만한 세계	50대 여성 기업인
(Top	50	Women	to	Watch)’,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젊은	
글로벌 지도자(Young	Global	Leader)’,	그리고	2007년 보아오 포럼
(Boao	Forum	for	Asia)의	‘21세기 젊은 지도자(Young	Leader)’로	
선정되어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간 중심	
AI연구소(Human-Centered	AI	Institute,	HAI)의 자문 위원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윤송이 
캐나다 최초의	對한국 여성 경제사절단 의장	/	
엔씨소프트 사장			



프로젝트팀 

사절단 의장 

윤송이 박사,  
사절단 의장, NCSOFT 사장 겸 NCWEST CEO 

Janice Fukakusa,		
사절단 부의장 겸 라이어슨대학교 총장

로지스틱스 조정 

Nadine Oliver,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프로그램 전문가

통신	 	

Jamie Curti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디자인 담당	

Karina Kwok,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SNS	담당	

Michael Robert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통신 매니저	

프로젝트 이사	

Christine Nakamura,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토론토 지사	
부회장	

행사 지원	 	

Mari Abe,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행정 보조원	

Jordan Dupui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프로그램	
매니저	

정석철, 	
기획재정부 서기관(한국정부 파견)

Sian Jones,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Mandy Ng,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행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Dr. A.W. Lee,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GIS 마켓 인텔리전스	 	

Nathan Stewart,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GIS	연구원				

Dr. Nathan Wessel,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	GIS	연구원			

법률 지원	

Trevor Fairlie,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자문관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소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	Canada)은 캐나다와 아시아의 관계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캐나다의 아시아와의 관계의 촉매자이자	
아시아와 캐나다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APF	Canada는 통상 및 투자,	설문조사,	지역 안보,	디지털 기술,	국내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아시아 역량 등	7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와 아시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캐나다-아시아 관계에 대한 수준이 높고 관련 있는	
시기에 적절한 정보,	통찰력 및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책 고려사항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본	
재단의 업무에는 보고서,	정책 브리핑,	사례 연구,	긴급 공문과 이러한 주제	
영역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기적인 아시아 소식지가 포함됩니다.			

APF	Canada는 기업,	정부 및 학계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캐나다	
조직을 위한 맞춤형 연구,	데이터,	브리핑 및 아시아 역량 교육도	
제공합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요청 시 이용 가능합니다.	귀사의 연구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요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www.asiapacific.ca를 통해	APF	Canad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siapacifi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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